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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
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 24개 중소병원의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50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무몰입은 간호근무환경 또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정 상관관계가 
있었고.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간호근무환경과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간호근무환경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들이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직무
에 몰입하도록 돕기 위해 심리적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사, 수술실 간호, 환경, 직무몰입, 임파워먼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work environment (NWE) and job involvement (JI) of nurses 
in operating rooms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Subjects were 150 nurses in operating rooms of 
24 small- and medium- hospitals nationwide,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to September 2018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JI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WE or 
PE, P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WE. PE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NWE on JI. 
In order to help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 operating rooms to positively recognize 
the NWE and immerse themselves in the job,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vergence program to 
increase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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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수술실 간호사는 진료과별로 최신 의료장비를 융합한 
전문화된 수술을 위해[1], 필요한 수술 전 환자 사정과 물
품과 장비를 무균적으로 준비하며 효과적인 수술이 이루
어지도록 의료진과 상호작용 및 지원하며, 응급상황에 대
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2].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는 수술상황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몰입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해
야 하고[3], 이는 환자 안전[4], 간호의 질과 수술실 간호
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3,5].

선행연구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몰입 영향요인으
로 그릿[6] 이직의도, 상호작용[7], 직무특성과 리더십[8] 
등이 간호사의 직무몰입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어 직무몰
입의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시
사하였다. 

간호근무환경은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는
데 간호사-의사 간 협의와 팀워크, 역량있는 동료와 함께 
근무하며 관리자의 상담과 지지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5].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가스나 장비, 혈액과 체액 등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수
술실의 물리적 간호근무환경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9]. 특히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는 
잦은 수술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향이 있어 간호근무환경
에 대한 인지나 직무만족 정도는 보통 수준이거나[10] 낮
았고 병원 운영에 간호사의 참여나 충분한 인력의 제공
과 물질적 지원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11]. 
이렇게 간호업무환경을 열악하게 인식하는 경우 이직의
도가 높았으며[12], 과중한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과 근무조건이 좋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13]. 우리나라의 중소병원 수술실, 응급실 등의 
특수파트 간호사는 간호근무환경에 대해 부정적일 뿐 아
니라 병동보다 리더-구성원 관계의 질을 더 낮게 인식하
였다[14]. 

간호근무환경은 직무를 습득하고 헌신하며 열정적으
로 몰입하는데 관계가 있으며[15],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
십 유형[16]과 간호단위 특성, 직무의 복잡성과 안전한 
근무분위기[17], 적절한 간호인력이 간호직무를 몰입하
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18]. 그리고 간호사
의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직무몰입을 높
이는 요인이며[19], 직무몰입은 간호, 직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5]. 따라서, 전문병원이나 수술 중심의 특화병

원이 많은 중소규모의 병원에서 환자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몰
입은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 근무를 하면서 간호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하고 업무에 도전하면서 긴
장된 상황을 조절한다[20]. 이렇게 간호사가 자신의 간호
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았으
며 간호업무수행 정도도 높았다[21]. 이는 간호근무환경
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15].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사의 
업무부담이 클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2].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말한다[2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임상실무환경
에서 의미와 열정을 가지고 몰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며[15] 자신의 직무 역할에 대해 개인적으로 인식하여 스
스로 간호 업무수행능력에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각
하게 된다[2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심리적 어려움에 긍
정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 소진을 완화하고[24,25], 직무
몰입을 높이는 요인이다[26]. 간호사의 업무수행과 노력 
또는 좌절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커져[22] 이러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을 높여주며[24] 직무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15]. 간호사의 연령, 근무경력과 형태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21]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몰입 사이에
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따라서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심
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직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실
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환자안
전 관리활동[27,28]이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능력[29]에 
대한 연구가 있다. 간호근무환경[11], 직무몰입[6]과 심
리적 임파워먼트[21,24,26]에 대한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거나 혈액투석실, 정신전문병원
의 간호사로서 중소병원 간호사의 특성을 포함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근무
환경과 직무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변수에 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특
성을 고려하여 간호근무환경, 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몰
입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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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효과를 확
인함으로써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몰입을 향상할 수 있는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심리적 임파
워먼트와 직무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몰
입의 차이를 파악한다.

․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심리적 임파
워먼트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24개 중소병원(100병상 이상 400

병상 미만)을 편의 추출하여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의 간호
사를 대상으로, 임상경력이 12개월 미만이거나 환자 간
호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G-Power 3.1.7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회귀분석에 필
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예측변수의 수 17개, 효과크기 
.15 (중간 크기),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이었을 때 최
소 146명이 요구되었다. 탈락률(10%)을 고려하여 총 
166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156부(회수율 93.9%)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총 150부를 최종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과 임상경력, 수술실 근무경

력, 직위, 월평균 급여, 직무만족도, 이직 경험 등 직무 관
련 특성 6문항을 조사하였다.

2.3.2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Spreizer [23]가 개발하고 Ku 

[30]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
의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
로, 의미성 4문항, 역량 5문항, 자기결정력 4문항, 영향
력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임파워먼트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Ku [28]의 연구에
서는 .78∼.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 .86~ .93)였다.

2.3.3 간호근무환경
간호근무환경은 Lake [31]가 개발하고 Cho 등[32]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9문항의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충분
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4문항,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9문항, 병원 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9문항, 간호사와 의사
와의 협력관계 3문항,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지지 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근무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31]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3(.80-.84)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92(.75~.84)였다.

2.3.4 직무몰입
직무몰입은 Kanungo [33]가 개발하고 Kim [34]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몰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는 개발 당시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2.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

였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홈페이지(www. medios.or.kr)
에 제시된 중소병원 중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33개 병원의 
간호부에 전화로 병상 규모를 확인하고, 간호부서장과 수술
실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받
은 24개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설문지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밀보장과 편안하게 작
성할 수 있도록 개별 봉투에 한 부씩 넣어 직접 배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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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별 봉투에 밀봉하여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설문 작
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며, 설문에 답한 대
상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window (version 9.4)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
호근무환경,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몰입 정도는 서술
통계로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들의 차
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간
호근무환경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매개효과 검증은 회귀분석, Baron과 Kenny [35]
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Sobel test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들의 자기상관 정
도는 더빈왓슨 지수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
는 분산팽창지수로 확인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K대학

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승인번호: KMU
＿IRB＿2018-45)을 받았다.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시 연
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에만 사용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제공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무기명 처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6.5세(범위 23∼57
세)로, 40세 이상인 경우가 37.3%(56명)였다. 여자가 
85.3%(128명)였으며, 기혼인 경우가 64.0%(96명), 종교
가 없는 경우가 63.3%(95명)였다. 대상자 중 4년제 졸업
자가 47.3%(71명)였으며, 임상경력은 평균 149.4 (16∼
432)개월로 120개월 이상인 경우가 56.0%(84명)였다. 
수술실 근무경력은 평균 106.7(12∼384)개월로 120개
월 이상인 경우가 38.0%(57명)였다. 일반간호사가 
76.0% (114명)였으며, 책임 또는 수간호사가 24.0%(36
명)였다. 월 평균 급여는 200~299만원이라고 답한 경우

가 54.7 %(82명)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49.3%(74명)
가 이직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N (%) M ± SD t/F(p)
Age (yrs) 36.5 ± 8.4

(23∼57)
5.71

(.004)
a,b<c

 3.37±0.62≤29 (a) 40(26.7)
30∼39 (b) 54(36.0)  3.35±0.53
≥40 (c) 56(37.3)  3.67±0.52

Gender Female 128(85.3)  3.32±0.67 -1.31
(.193)Male 22(14.7)  3.50±0.55

Marital 
status Unmarried 54(36.0)  3.42±0.60 -0.91

(.364)Married 96(64.0)  3.51±0.55
Religion Yes 55(36.7)  3.54±0.54 1.11

(.271)No 95(63.3)  3.44±0.58
Education College (a) 64(42.7)  3.40±0.50

3.90
(.022)
a<c

University (b) 71(47.3)  3.46±0.63
Graduate 
school (c) 15(10.0)  3.84±0.35

Clinical career (months) 149.4±105.1
(16∼432)

12∼23 12(8.0)  3.23±0.72 1.59
24∼59 29(19.3)  3.48±0.54 (.194)
60∼119 25(16.7)  3.35±0.60
≥120 84(56.0)  3.54±0.54

Operating room career (months) 106.7±87.0
(12∼384)

24∼59 31(20.7) 3.40±0.73 0.22
60∼119 35(23.3) 3.46±0.45 (.881)
≥120 57(38.0) 3.50±0.58

Position Staff nurse 114(76.0) 3.38±0.58 3.80
(<.001)Charge/head 

nurse 36(24.0)  3.77±0.40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24(16.0) 3.34±0.62 2.84
(.062)200∼299 82(54.7) 3.43±0.53

≥300 44(29.3) 3.64±0.58
Turnover
experience Yes 74(49.3) 3.50±0.46 0.55

(.581)No 76(50.7) 3.45±0.06
a,b,c=Scheffe test

Table 1. Job Invol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0) 

3.2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몰입 
    정도

본 연구에서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심리적 임파워
먼트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89점이었다. 하부영역별
로는 의미성 영역이 3.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역량 2.99
점, 자기결정력 2.83점, 영향력은 2.64점이었다. 간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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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경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46점이었다. 하부영역
별로는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와 간호관리자의 리더
십과 지지 영역이 각각 2.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영역이 2.02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
리고 직무몰입 정도는 5점 만점에 3.47점이었다. Table 2

Variables Possible 
range M ± SD

Nursing work environment 1∼4 2.46 ± 0.40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2.02 ± 0.54
 Nursing foundation
 for quality of care 2.61 ± 0.40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2.35 ± 0.46
 Collegial nurse-doctor
 relations 2.64 ± 0.56
 Nursing unit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2.64 ± 0.54

Psychological empowerment 1∼4 2.89 ± 0.45
 Meaning 3.10 ± 0.49
 Competence 2.99 ± 0.52
 Self-determination 2.83 ± 0.52
  Impact 2.64 ± 0.64
Job involvement 1∼5 3.47 ± 0.57

Table 2. Nursing Work Environment,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Involvement 

(N= 15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몰입의 차이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몰

입의 차이는 29세 이하인 경우 평균 3.37점, 30∼39세
인 경우가 3.35점으로 40세 이상인 경우 3.67점보다 낮
았다(F=5.71, p=.004). 3년제 졸업인 경우가 직무몰입 
정도는 3.40점으로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 3.84점보다 
낮았다(F=3.90, p=.022). 그리고 일반간호사가 책임·수
간호사보다 직무몰입 정도가 낮았다(t=3.80, p<.001). 
Table 1 

3.4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호근무환경 및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몰입은 간호근무환경
(r=.55, p<.001) 또는 심리적 임파워먼트(r=.63, p<.001)
와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r=.40, 
p<.001)는 간호근무환경과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간
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심리적 임파워먼
트가 높을수록 직무몰입 정도는 높았다. 그리고 간호근무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도 높
았다. Table 3 

Variables NWE PE JI
r (p)

NWE
PE .40(<.001)
JI .55(<.001) .63(<.001)
NWE=Nursing work environment;PE=Psychological 
empowerment;JI=Job involvement 

Table 3. Relations among Nursing Work Environment,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Involvement

(N=150)

3.5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
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단변량 통계분
석 결과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임상경력, 수술실 근무경력, 직위, 월 평균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직무몰입은 연령, 학력,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
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을 가변수 처리하
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더빈왓슨 지수는 
1.83~2.08로 종속변수가 자기상관의 문제없이 독립적임
을 확인하였다. 분산팽창지수는 1.084~6.481로 독립변
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개효과 검
정을 실시했다.

Baron과 Kenny [35]의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직위, 임상경력, 수술실 근무경력, 
월평균 급여)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간호근무환
경은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간
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
도 높았으며(β=.35, p<.001), 이 모델의 설명력은 31%
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학력, 직위)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간호근무환경은 종속변수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직무몰입도 높았으며(β=.51, p<.001), 이 모
델의 설명력은 36%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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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연령, 학력, 직위)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종속변수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β=.47, p<.001)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간호근무환경도 종속변수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β=.34, 
p<.001),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간호근무환경이 직무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근무환
경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
효과가 있었다(z=4.38, p<.001). Table 4

Variables
Step11) Step22) Step32)

NWE→PE NWE→JI NWE, PE→JI
B β t (p) B β t (p) B β t (p)

NWE 0.25 .35 4.73
(<.001) 0.22 .51 7.27

(<.001) 0.15 .34 5.26 
(<.001)

PE 0.29 .47 6.86 
(<.001)

R2 .31 .36 .52
Adjusted 

R2 .26 .33 .50
F (p) 6.33 (<.001) 13.12 (<.001) 21.95 (<.001)

NWE=Nursing work environment;PE=Psychological 
empowerment;JI=Job involvement. 
1)=Adjusted for age, marital status, religion, education, clinical career, 
operating room career, position, monthly income after dummy coding

2)=Adjusted for age, education, position after dummy coding

Table 4.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the association between Nursing Working 
Environment and Job Commitment

(N=150) 

4. 논의
본 연구는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호
근무환경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46점이었다. 이는 
중소병원 간호사가 인식한 간호근무환경인 2.39점[27],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2.39점[11]과 유사하였다. 하부영역별로는 간
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와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지지 
영역이 각각 2.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분한 인력과 물

질적 지원 영역이 2.0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Kim과 
Kwon [11]의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술
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근무환경은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 영역이 가장 높았고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
원 영역이 가장 낮았던 점은 유사하였으나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지지 영역은 2.50점으로 높지 않아 부분적으로 
달랐다. 이는 중소병원 간호사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중 전문성 존경과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점[14]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본 연구는 관리자에 대한 존경
과 유대감이 커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지지 영역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근무환경을 긍정
적으로 인식할수록 간호사와 의사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
지고 직무만족이 증가하게 되며 간호사와 의사의 의사소
통이 간호근무환경과 임파워먼트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36]에 근거할 때 간호사와 의사의 협
력관계 영역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은 수술실 간호업
무의 특성상 의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관계가 절
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양질의 
수술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관리자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물품, 설비 등의 물질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임파
워먼트와 직무만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몰입 정도
는 5점 만점에 3.47점이었다. 이는 Kwon과 Kwon [26]
의 연구에서 지방 대도시의 일반병동 간호사 3.29점, 수
술실 간호사 3.14점, 중환자실 간호사의 3.38점보다 높
았다. 간호사의 인지된 직무부담, 결정의 자유 등의 간호
사 직무 특성 양상과 직무몰입이 간호근무환경과 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5]에 근거할 때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몰입 정도가 높은 것은 수술이 특
화된 중소병원 특성상 수술과 관련된 업무부담이 가중되
어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몰입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몰입 정도
는 29세 이하, 30∼39세인 경우가 40세 이상인 경우보
다 낮았다. 그리고 3년제 졸업인 경우가 대학원 재학 이
상인 경우보다 직무몰입 정도가 낮았다, 이는 Song [36]
의 연구에서 25-29세, 30-39세의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
무몰입 정도가 40세 이상인 경우보다 낮았고, 학력에 따
른 차이가 있어 본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사의 연령과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고 병원에서의 
임상경험과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의 경력몰입
도 높아진다는 근거로 볼 때[12] 수술실 간호사로서의 전
문성이 향상되면서 숙련도와 직무몰입 정도가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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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중소병원 수술실 일반간호사
가 책임·수간호사보다 직무몰입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종합병원 일반간호사의 직무몰입 정도가 책임간호사, 수
간호사보다 낮았던 선행연구[4]와 유사하였다. 간호사의 
업무가 과다하거나 역할이 모호할 때 직무몰입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8]를 고려하면 수술실 일
반간호사가 수술실 근무환경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속성
을 분석하여 과다한 부담은 줄이고 효율적으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로서 수술 간호에 몰입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적절한 인
원의 근무배치를 해야 하나[14] 중소병원에서는 현실적
으로 어려워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심리적 임파워
먼트 수준은 평균 2.89점(4점 만점)이었다. 이는 대도시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인 2.76
점(4점 만점)과 유사하였다[36].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역
량과 높은 관계가 있어[22]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은 고도
의 술기와 간호역량이 높게 요구되는 특수 부서이므로 
이에 대한 부담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 정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
부영역별로는 의미성 영역이 가장 높았고, 역량, 자기결
정력, 영향력 순이었다. 이는 Wang과 Liu [15]의 연구에
서 중국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하
부영역별로 역량 영역이 가장 높았고 의미, 자기결정력, 
영향력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달랐다. 국가 
간 문화에 따른 인식의 차이일 수 있어 추후 국가 간 비
교도 필요할 것이다. 또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39] 의미성 영역이 가장 높았고 역량, 자기결정력과 영
향력 순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에 가치를 두는 
반면에 자신의 업무가 수술실 업무나 정책에 미치는 영
향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적
절한 업무분담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서 의미성 영역과 
역량 영역에 높은 연관성이 있으며[22], 환자안전문화인
식과 안전관리활동을 조절하고[40], 의료 관련 감염관리
에 대한 수행도 증진[39]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수술실 간호업무 수행도 
증진에 적절한 업무부담은 의미성 영역과 역량영역에 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관리자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도록 수술에 따른 적절한 인력
배치와 지지 등의 간호근무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간호근무환경과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혈액투
석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근무환경, 직무만족과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Seo와 Lee [41]의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전문적인 수술간호를 위한 조직적인 관리 지
원, 의료진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은 수술실 간호사가 높
은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
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낮은 
간호사들에게는 간호업무 수행 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습모임 활동을 지지해주고, 간호관리자는 
수술실 간호사의 수준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
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aron과 Kenny [35]의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독립변수인 간호근무환경은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19,41]에서 간호사가 인
지한 근무환경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유의한 영향요인
으로 보고되어 본 결과를 지지하였다.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과정 중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의 부정적 태도, 
불충분한 팀워크 등의 사유로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스트
레스가 매우 높음을 보고하였다[7]. 이러한 간호업무수행
에 대한 간호사의 직무 부담은 심리적 임파워먼트 중 역
량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한 바[20], 높은 수준의 심리
적 임파워먼트를 유지하려면 의료장비의 사용, 잉여 마취
가스, 방사선 노출 등의 위험요인에 대비한 안전관리방안
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수술간호 업무에 의미
를 부여하고 업무수행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단계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학력, 직위)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간호근무환경은 종속변수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벨기
에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내·외과 중환자실과 수술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ogaert 등[5]의 연구에서 간
호근무환경 중 병원 지원이 높을수록, 간호부서의 관리와 
간호사-의사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무 몰입도 높았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Razak, Zakaria와 Mat [42]도 
심리적으로 임파워먼트된 구성원은 직무를 의미 있게 인
지하고 적극적으로 몰입한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
다. 이는 적절한 인력 및 자원, 전문성이 높을수록 수술실 
간호사의 만족도가 높았으며[43], 이러한 조직의 분위기
는 간호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44] 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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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근무배치, 환자
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정비하고 간호사가 긍정적으
로 참여·소통할 수 있도록 간호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3단계에서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간호근무환경이 직
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Wang과 Liu [15]의 연구에서 전문적 실무 환경과 직무
몰입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부분적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간호사의 직무 특성, 역할 특성이 직무몰입의 영향요인으
로[38], 직무 특성은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45].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 고
유의 직무특성과 환자안전관리 활동의 중요성이 인식되
면서 최신장비 도입에 따른 [1] 수술 간호를 습득하는데 
부담이 있다[20]. 반면에 중소병원 간호사는 간호의 질을 
위한 간호기반,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지지, 인적 자원
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아[46] 이를 고려한 대
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술실 간호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이
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의사소통 및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수술간호의 전문성이 발전되도록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역량 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이 요구된다. 수술실 간호사의 경력트랙을 개발하여 스스
로 의미를 부여하고 계획을 설정,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리적 임파워먼
트 정도를 주기적으로 사정하는 관리중재 전략이 선행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개역할을 
하여 직무몰입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
의는 수술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
향력을 파악하였으며, 간호근무환경과 조직몰입의 간호
중재 시 주요 변수로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입증한데 
있다. 즉,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간호근무환경의 인식 정
도가 높으면 수술실 간호사에게 주어진 직무가 많다 하
더라도 직무에 몰입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심리적 임파
워먼트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인정과 보상이 
주어져야 효과가 배가되고[43]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에
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20] 수술실 간호사를 위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리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술실 간호사 개개인에게 역할과 
책임을 위임하고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직업
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수술실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간호근무환경의 개선방안의 고려가 필
요하다. 추후 수술실 경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재한점이 있다. 또한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직
무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추후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술실로 확대
하여 수술실 간호사의 조직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술실 간호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

근무환경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들
이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직무에 몰입하
도록 돕기 위해 심리적 임파원먼트를 높이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하겠다. 진료과별 특성에 따른 전문 수술간호를 
수련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
관리자가 의료진과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통해 의사소통
의 기회를 늘려 협력관계를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및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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